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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즐거운 편지’라는 시의 제목처럼 하루에 한 통의 편지를 받는 일은 진정 즐거운 일
이다. 3월에 시작된 희곡우체통에는 그간 거의 하루에 한편 꼴로 작품이 기고되었
다. 희곡우체통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 하나의 작품을 고르기 위한 공모가 
아니기에 선정위원들은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하루 하나의 희곡을 천천히 읽을 수 
있었기에 즐거웠다. 

물론 희곡우체통의 목표는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작품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
극단에서 공연할 작품이 반드시 가장 ‘상품성’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은 아닐 것이
다. 일반적인 ‘희곡공모’에서처럼 거창한 상금이 걸린 것도 아니기에, 희곡우체통에 
상품성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의 기고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다. 희
곡우체통은 동시에 국립극단에서 올려야 하는 작품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
해서, 반성적 성찰을 할 계기를 준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 
그 작품 언어의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늠하는 것, 그것이 국립극단의 임무이
기도 하다는 것을 희곡우체통에 기고된 작품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희곡우체통이 네 번째로 선정한 작품은 <노크 연습>이다.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놓
치지 않고, 짜임새 있으면서도 때로 헐거운 <노크 연습>은 낭송을 통해서 함께 다
시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었다. 

<노크 연습>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연습’이다. 연습이란 시도이다. <노크 연
습>은 그러므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이다. 안과 밖을 연결시키려는 시
도, 타자와 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타자와 나의 연결이 폭력적이지 않게 조심
스럽게 두드리는 시도이다.  최근 작품들의 경향 중 하나는 원룸, 고시원 혹은 연립
주택 등 작은 단위로 나위어진 공동주택을 극공간으로 삼는 것이다. <노크 연습>
도 한 층에 4가구가 사는 4층 빌라를 극공간으로 삼고 있다. 공동공간 속에서 다시 
나뉘어진 개별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인데 그 시도는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의 
파편화된 의식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의 사회적 삶, 그리고 
허물어진 의식들의 파편을 맞추는 퍼즐놀이가 바로 이 작품 <노크 연습>이다.
 
놀이인 만큼 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은 현실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 시도는 연
극의 형식을 띤다. 타인이 되는 연극이 그것이다. 주인공 해도의 알바는 타인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하나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허구의 인물로서 타인의 현실 안
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연극으로 현실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낭송의 
작업이 이 퍼즐 놀이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작가에게도, 그리고 작가의 희곡을 읽어
나가는 독자에게도 놀이를 더욱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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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다.

낭송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가님들 중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희곡우체통은 피드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희곡우체통을 통해 국립극단이 찾는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시 한 번 환기해 드리고자 한다. 희곡우체통은 동시대적 작품을 찾는다. 동시대성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석한다면, ‘사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역사극을 
통해 현재를 은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유적 거리를 희곡우
체통에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극은 작가 개인의 언어 발화 방식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벗어난다.

많은 작품들은 동시대성을 현재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았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분명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지만, 동시대성은 그것을 포함한 우리
의 삶 전체 속에 드러날 것이다. 단지 이야기의 틀거리가 아니라, 동시대적 삶의 조
건에 대한 연극적 성찰을 담은 작품을 기대한다. 

동시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연극적 성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도 역시 알
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체통 앞에서 작품을 기다린다. 그것이 ‘즐거운 편지’를 향한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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